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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후 산림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림생태계는 분류군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유출은 산불이 발생한 후 2년까지 매우 많았으

나, 이후 급격히 감소해 3∼5년 후에는 산불발생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에 영향을 받은 산림생태계가 산불 이전 수준까지 되돌아가기 위해 최소한 어류가 

3년 이상, 수서무척추동물은 9년이 지나면 개체수가 안정화되며, 개미류는 14년 후에 

미피해지와 유사해집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지난시점에도 산림동물과 임상, 토양 등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동물(포유류, 조류)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연복원지는 

83%, 인공복구지는 50% 정도 회복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목의 생장과 외형적인 모습

은 70~80% 정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산불 이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산림동물도  숲이 산불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 이후 소형 및 

대형포유류가 주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숲 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림

토양의 경우에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오랜 기간에 걸친 숲 생태계의 순

환 속에서 토양 동물과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산불피해지가 산림의 골격을 갖추는 데만 30년 이상, 생태적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소 100년 이상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는 오랜 회복시간이 필요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의 회복과정을 밝히기 위해 숲의 구

조, 식생, 산림동물(포유류, 조류), 토양에 관한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생태계 회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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